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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중소기업 지원 위한 물류 협력 추진”
2024. 10. 17.

쿠팡,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상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 10. 17. 서울 – 쿠팡이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과 손잡고 판로 개척과 배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쿠팡, 중기중앙회, 홈앤쇼핑은 오늘(17일) 중소기업 상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참석해 중소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쿠팡은 이들 중소기업이 실제
성장할 수 있도록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고도 판로 개척과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홈앤쇼
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
한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의 인프라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쿠팡은 유관기관과의 다양
한 협업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도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배송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과 중기중앙회는 22년부터 ‘일사천리(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상공인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쿠
팡 ‘착한상점’ 입점을 지원하고, 쿠팡 물류센터에 중소기업을 초청하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생협력 사업을 함께 해오고
있다.

착한상점은 쿠팡이 전국 중소상공인 및 농수축산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선보인 상설기획관이다. 2022년 8월 착한상점
을 론칭한 지 2년 만에 입점 중소상공인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상생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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